
[보도자료] 제주에도 쿠팡 효과…제주 지역 영세 소상공인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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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쿠팡과 제주도 시너지

2020. 11. 03. 서울 — 쿠팡과 제주도의 협력으로 올 상반기 쿠팡과 거래하는 제주 지역 영세 소상공인이
전년대비 171% 성장했다.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맞았지만, 쿠팡을 통한 온라인 진출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됐다.

쿠팡과 제주도는 제주 지역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을 열고 협업해 왔다. ‘힘내요 대한민국’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지역 업체의 상품을 쿠팡이 미리 구매하여 판매를 보장해주는 기획전이다. 쿠팡과 제주도는 제주 지
역 중소상공인의 상품
마케팅, 광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에 약 1억4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쿠팡과 제주도의 협력으로 하우스감귤, 오메기떡, 블루베리
등 제주 지역의 우수한 상품들이 전국의 고객을 만났다. 김정열 제주 느영나영영농조합법인 대표는 “학교 급식이 전체 매출의
70~8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돼 앞길이 막막했다”며 “쿠팡을 통해 올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100% 판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느영나영영농조합법인은 쿠팡과의 거래를 시작으로 성공적으로 온라인에 진출했다.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쿠팡은 제주
지역 판매자들이 최소 비용으로 온라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쿠팡을 통한 온라인 진출을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쿠팡은 지속적인
투자로 전국 단위의 거대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제주도에 로켓배송센터를 오픈해 제주도민들도 빠르고 편리
한 로켓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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